
최근 영화‘이중섭의 눈’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희철 감
독이 국립민속국악원 무대에 오른다.
국립민속국악원(원장 박호성)은 오는 28일 오전11시 예

음헌에서 열리는 국악콘서트‘다담’무대에 김 감독을 초
대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철
학,�비운의 천재 화가 이중섭 등 그가 제주에서 만난 예
술가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.
김희철 감독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

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중퇴한
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
방송영상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.�
2001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‘나의 아버지’로 영화계에

첫 발을 디뎠으며,�2004년 김훈 중위 사건을 다룬‘진실의
문’으로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전주국제영화제
관객평론가상을 수상한다.
이후 진도의 일가족을 간첩단으로 조작한 사건을 다룬

‘무죄’(2007),�안기부 건물 철거를 소재로 한‘기억하는
공간’(2009),�김훈 중위 사건을 다시 바라보는‘사랑할 수
없는 시간’(2011)�등을 제작했다.�
그는 4년 전 고단한 삶에 지쳐 영화를 그만 둘 결심으로

떠난 제주여행에서‘이중섭의 편지’를 접하게 되고 이에
감동을 얻어 영화로 제작했다.�‘이중섭의 눈’은 전주국제
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넷팩상을 수상했다.
김희철 감독의 이야기와 함께 할 무대음악의 연주는 김

효영 생황트리오가 맡는다.�
생황연주가 김효영은 신비한 음색을 가진 생황을 중심으

로 피아노와 첼로가 어우러지는 창작음악들을 선보인다.�
생황은 전통음악에서 그 쓰임이 많지 않아 잘 알려지지

않았으나 생황연주가 김효영이 새로운 형태의 생황 음악
들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다.�이날

무대에서는‘Peaceful�mind’‘고즈-넋’‘찬기파랑가’
‘Improvisation�쑥대머리’등을 연주한다.

공연은 전석 무료이며,�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
(namwon.gugak.go.kr)과 전화(063)620-2328)로 예약하면 된
다.� /정해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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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불사업회·최명희문학관,�내달 1일문학기행

혼불기념사업회·최명희문학관은 오는 7월 1일 충남
부여의 신동엽문학관과 군산 채만식문학관으로 문학기
행을 떠난다.�
‘금강에서 만난 작가’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
는 고통스러운 민족의 역사와 분단 조국의 현실을 시
‘금강’에 담은 신동엽 시인과 일제강점기 군산을 배경
으로 한민족의 수난사를 소설‘탁류’에 형상화한 채만
식 소설가의 자취를 좇는 여정이다.
이번 문학기행에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문신 씨가

로드강사로 동행한다.�문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금강의
역사와 희망 금강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등을 소개한
다.
또한 신동엽문학관 답사에는 김성규 시인을 초청해

신동엽 시인의 삶과 문학,�전주와의 인연 등에 대한 문
학특강도 갖는다.
혼불기념사업회 장성수 대표는“문학기행을 통해 일

상에 감춰둔 문학의 감수성을 찾고,�우리 민족의 숭고
한 삶의 결을 머금고 있는 금강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
회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했다.�
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

다.�참가비 1만원.�
접수기간은 20일부터 25일까지며,�희망자는 최명희문

학관(063·284-0570)에 신청하면 된다.� /정해은 기자

도립미술관창작스튜디오입주미술가모집

전북도립미술관(관장 장석원)은 7월 7일까지 2017년 하반
기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를 공개모집 한
다.
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전북지역 미

술가이다.�모집분야는 회화·한국화·조각·설치·뉴미디어
등 현대미술이며,�모집인원은 2명 내외다.�
지원자는 입주신청서(소정양식),�자기소개서,�입주기간 창

작활동 계획서,�작품소개용 이미지 파일 등 구비서류를 갖춰
담당자 이메일history7003@korea.kr로 제출하면 된다.
1차 서류심사(7월 10일)와 2차 면접심사 후,�7월말 최종합

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.�입주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6
개월간이다.
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

다.� /정해은 기자

▶국립민속국악원토크콘서트다담,�다큐멘터리‘이중섭의눈’김희철감독초대

이야기와함께할무대음악에

생황연주가김효영씨가선보여

피아노등어우러지는창작음악연주

제주에서만난예술가들의삶그리고사랑

이경호무용단‘오마이금척’,�전북무용제대상

지난 15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전북
무용제(전국무용제 전북예선)에서‘춤.�전라북도 이
경호무용단’이 대상(전북도지사상)을 수상했다.�
이경호무용단의‘오마이 금척’은 태조 이성계가 왕

위에 오르기 전에 꿈속에서 금척을 받들고 조선을
건국했다는 이야기를 구현한 작품이다.
이번 대회 대상 수상으로 천만 원의 출전지원금을

받게 된 이경호무용단은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리는
전국무용제에 전북대표로 참가한다.
최우수상(전주시장상)은 홍자연 무용단의‘그곳에

서 들려오는 소리’가,�우수상(사)한국무용협회 전북
지회장상)은 김현미 무용단의‘Day�dream’·김동우
발레단의‘삼각’·Alive�Art�Project의‘아직 끝나지 않
은…’이 각각 차지했다.
연기상(사)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)은 춤,�전라북도

이경호 무용단의 신동엽(남)과 김지안(여)�씨에게 돌
아갔다.

/정해은기자

태조이성계조선건국이야기구현… 9월전국무용제전북대표로참가

김희철 감독

김효영 연주자


